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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天地自然과 A間은 어떻게 構成(Being) 되 

어 있으며 어떻게 變化(Becoming)하고 있 

는가? 이러한 根源的인 질뭄에 解答을 求

하기 위하여 A類는 太初이래로 不斷히 探
究 努力하여 왔고, 東洋에서는 이에 대한 
結論무로서 陰屬五行의 理훌움을 確立하였다. 
陰陽五行의 理論은 과거의 낡은 遺塵。l 아 

니라 지금까지도 A間과 宇富의 실상을 따 

악하고 흘理를 探究하는 가장 重要한 理뚫 

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陰陽五行의 

理論이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完全하게 

제시되고 있는 文歡은 河圖와 洛홈이다. 이 
河圖와 洛書는 夏, 股. 周 三代의 王朝에서 
극히 重視l되어 國家 차원에서 보존되고 관 
리되어 現,在의 圖書館。l 라는 用語가 이 河
圖와 洛書에서 기원한 것이다 

河圖와 洛홈에서 時間的인 宇富의 變化와 
풋間的인 天地의 실상이 陰陽五行의 原理에 

의해 遺源없이 表現되어 있지만 설명없이 

그령으로만 그려져 있고 內容이 探典하여 
初學者로서는 ι겹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 
。l 적지 않다. 그리하여 筆者는 河圖, 洛書

의 由來에서 부터 그 構成 內容, 그리고 여 

기에 나타난 陰陽五行의 根本 原理를 陽究

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2. 河圖 洛홉의 出現

1) 河圖와 洛畵익 由來

現,在외 많은 學者플은 河圖와 洛書에 나 

타난 훌理외 참 모습을 따악하지 못하여 圖

象의 內容을 평가절하하거나 格下하는 커다 
란 요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宇寅의 內

在的 族序를 정약된 數로써 表規하고 있는 

河圖와 洛홈는 그 至高한 價偉를 조금도 잃 
지 않고 있£며 그 簡明함에 反比例하여 宇

寅의 률面目을 우리에게 提示해 주고 있다. 
河圖와 洛홈의 명청은 先奏時代의 典籍인 
《尙홈》의 〈顧命〉, 《옮語〉의 〈子뿔〉, <

禮記》의 〈禮運〉. 〈周易》의 〈覆蘇典〉 둥 
에 나타나고 있다. 。l중에서 《尙書〉의 

〈顧命〉에는 ‘太玉과 更玉과 天球와 河圖는 

在東序라”I)하여 西周의 成王(B.C 11 세기) 
당시에 이마 이 河圖가 국가의 보물로써 重

짧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꿇語〉의 

〈子뿔〉에는 ‘gν鳥不至하며 河不出圖하니 폼 

E용夫L저”2) 라 한 孔子의 말。l 실려 있고 

역시 孔子가 지은 《周易·覆鷹傳》에는 “河

出圖하며 洛出홈어늘 聖A則之라”3)는 말이 

記述되어 있다. 아는 河圖와 洛書가 tL子以

前부터 크게 重視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2.. 

며 tL子도 그 價f直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 
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內容이라 할 것이다. 

河圖는 代훌훌民께서 王天F할 때 龍馬가 
河水에서 나왔는데 fk훌훌~께서 그 둥에 있 
는 雄毛의 모양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傳하 

여 지고 있a며 洛害는 禹임금께서 治水하 

1)홈짧· 朝활뻐흩-l*:Jtt-社뿔홀, 二以슐影印, 1983, 
P.763. 

2)옳짧; 世昌톨館, 1980, 卷九 p!O. 
3)周易· 大田 훌民文·~社(貞빼), 1990,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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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때에 신령스런 거북이가 낙수에서 나왔 

는데 禹께서 그 등에 배열되어 있는 무늬를 

보고서 그린 것이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龍馬에 대해 玉寶胡£(胡方平 字師홈 元
代의 學者)는 〈周禮·夏官.에 있는 SR 
以上의 말을 龍이라고 한다는데 根據하여 

말이 特異하게 커서 龍처럽 보이는 말이라 

고 解釋하였다4)_ 河圖를 圖라고 한데 대해 

臨川吳많(吳끊 字助淸 元代의 學者)는 말의 

등에 있는 振毛의 동그라미가 星象과 같기 

때운에 圖라고 한 것이지 五十五數 外에 별 

도의 圖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5). 

洛書를 훔라고 한데 대해 臨川吳£는 거 

북의 등의 무늬가 갈라진 모습이 을차의 字

劃과 흡사하묘로 훔라고 한다고 주장하였지 

만 이것보다는 現在 《書經〉의 〈洪範〉條에 

실려 있는 “初--은 日五行이오 次二는 日敬

用五事요, 次三은 日農用八政이오 次四는 

티協用五紀요 次五는 日建用皇趣이오 次六
은 日X用三德이오 次七은 日明用積疑오 次

八은 日念用應徵。l요 次九는 日짧用1iJ禮요 

威用六趣”이 라고 한 65字가 그럽에 함께 

덧붙여져 있으묘로 洛훔라고 한다6)는 說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從來로부터 代훌훌£가 河圖를 그리 

고 나서 이에 根據하여 八휩롤 훌l하시고 禹

임금이 洛書를 그리고 나서 이를 法받아 洪

範九鷹를 陳하였다는 說이 傳해 내려오고 
있다.(劉散日 {k훌훌j3;; 繼天而王하실새 受河圖
而훌l之하시 니 八환是1!1,..2.. 禹治洪水하설새 Jm 
洛훔어시늘 法而陳之하시니 九購是也라)7) 

2) 河圖, 洛書 出現의 意義

河圖와 洛書는 그 出現과 圖象에 많은 共
通點을 가지고 있으며 重要한 意義를 가지 

고있다. 

첫째 河圖와 洛書는 A間이 A馬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天重象한 自然의 햄示를 

4)周易: 上휩홈(元), p.32.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받고 聖A께서 그린 神物이라는 점이다. 自

古로 聖A은 말 없는 天地의 뭇을(天意) 把

握하여 A類를 敎化한 先覺者였던 것이다. 

둘째 河‘圖와 洛書가 모두 물에서 出現한 

것에 대해서 注意해 보아야 한다. --般的으 
로 물은 東洋哲學에서 癡固性과 自律性(범 
動性)과 調和性의 세가지 特徵을 가지고 있 

는 宇寅의 本體라고 한다. 또 實際的으로 

물은 그 性質이 맑고 투명하며 막힘없이 通

하여 靈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生命의 

根本이며 萬物의 根源인 물에서 宇富의 根
本的인 原理가 나오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 
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셋째 河圖와 洛書가 모두 數로써 。l루어 
져 있다는 점이다. 西洋의 數學에서 數는 

딴지 事物의 質量을 計算하며 測定하는 手
段과 方法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東

洋에서는 數 자체를 훌理의 대변차이며 哲

學의 對象A로 삼고 있다. 周易의 覆蘇下傳

에서 ‘易者는 象也라”8) 라고 하였다. 。l는 
天地間의 모든 윷化는 象으로써 나타난다는 
意味인데 象이란 宇寅의 理致가 쩔挑와 幾

微로써 現狀界에 드리워진 것을 말한다. 즉 

象은 理致의 드러난 모습£로 程伊川은 。l

를 易傳序에서 “至微者는 理也요 至著者는 
象也라"9) 하였다. 그러나 象은 無形에서 

有形으로 轉換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나므로 

그의 可否 판단에는 現實的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象의 흐릉에는 數가 동반하 

여 함께 흐르므로 우리는 正確한 數의 表現.

을 통해 象과 理를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즉 數는 象의 意味를 明確히 밝혀주고 象의 
內容을 證明해 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象, 數, 理의 關係를 周易의 易說網

領에서 程子는 “有理而後에 有象하고 有象

5)周易; 上휩홈, p.32. 
6)漢홈五行志; 班固 中國, 中華홈局, p.1316. 
7) 周易; 上홈홈. p.32. 
8)周易 : 上챔홈(貞) . p.432. 
9)周易 上휩홈(元) .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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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後에 有數니 易은 因象以知數라”10) 하였 

고 張介훌은 〈類經圖훌훌》에서 “數는 非氣,

不行하고 氣,는 非數不立(數는 氣가 아니면 

行치 않고 氣는 數가 아니면 證明되지 않는 

다)이라"!I) 하였다. 이러한 數의 重要性에 

대해 聚蘇上傳 표章에서는 “趣數知來之謂
러”12) 이라 하였고 十章에서는 “趣其數하여 

逢定天下之象"13) 이 라 하였다. 그리고 特히 

九章에서 孔子는 ‘룻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 

六天七地八天九地十。l 나 天數五요 地數五나 

五位相得하며 而各有合하나 天훨二十有五요 

地數三十이라 凡天地之數가 五十有五니 此

所以成變化하며 而行鬼神也라”14)하여 1 에 

서 10까지 自然數의 數列의 變化률 通해 

天地의 모든 變化原理를 밝혀 낼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理致에 根據하여 우리 

는 河圖와 洛홈에 나타난 혔象의 f를{直를 重

要蘭‘하게 되는 것이다. 

3. 河圖와 洛홉의 內容

1) 生成數 및 中數의 成立

먼저 河圖와 洛흠의 그렴을 그려 놓고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註 : 그림의 월좋늠 훌활의 :.t.없다. 

東8'31 r짧6!1西 

10)周易. 上홉홈, p. 148. 

11f 밥 
f띤 

‘、 (f.l) (2) 

혐%權 
東¢1 壘;~ ?li띄 
• 

g쓸- -) ·양& 
北 、

河圖와 洛書는 모두 白團과 黑園의 數로 

表現,되어 있으며 白圍윤 陽數흘, 黑圍은 陰

훌훌 나타내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自然

數의 훌列에 있어서 I 에서 5까지를 生數라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흉라 한다. 生數란 

創造의 根本數로서 보。l지 않는 生命의 本

質을 나타내며 萬物의 連命을 決定하므로 

命혔라고도 부른다. 成훌란 훌物올 完成하 

는 數로써 完成된 事빼은 形꿇률 이루으로 

成혔는 形數 또는 物數라고도 號稱한다. 

宇富의 運動은 水火가 윷化의 根本을 이 

룬다. 이롤 易에서 :tX離作用。l라 한다. 그 

련데 이 水火中에서도 創造의 本源올 이추 

어 生짧의 뿌리가 되는 것은 水이다. 그렇 

기 얘품에 1은 五行에 있어 水에 配合。l

되며 作用의 根本인 北方에 配屬되며 季節

로는 새 生命을 훨備하는 겨울。l 된다. 火

는 水의 對立되는 性質을 가지고 있으며 水

가 짧度로 分짧 發展된 對稱빼에 位置하므 

로 I 다음의 2는 火에 配合되며 陽이 가장 
짧盛한 南方과 여륨이 또한 여기에 配屬된 

다. 木은 五行의 흉化에서 水가 火까지 發

展하는 前半期의 과정속에서 거치는 中間過

11)張介훌, 類옳뼈를, 서울, 홈짧쏠, 1976, p. 16 
12) 周易 ; 上빼흠, p ‘ 276 . 
13)周易 : 上빼흠, P‘ 341. 
14)周易 ; 上빼흠, pp.310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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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으로 生命의 發展을 主導하으로 3數가 

여기에 配合되며 東方과 봄이 이에 應한다. 

萬物이 생겨나면 반드시 完成의 過程을 거 

쳐야 하며 또한 火에서 水로 統--되는 收敬

過程의 後半期 正中에 位置하는 것은 金이 

다. 그러으로 順序에 있어 3의 다음에 位

置하는 4는 金에 配合되며 方位로는 西方

과 季節로는 가을이 이에 配屬된다. 다읍으 

로는 나요는 5는 남은 土에 配合되는데 이 

土는 水·火金·木의 變化가 。l루어지는 가운 

데서 저젤로 이루어지는 純蘇精氣로서 不偏

不黨한 中和의 德을 갖추고 있어 水·火·金·

木의 變化過程속에서 나타나는 相웹과 對立

의 -;f 1좁을 調和하는 性質。l 있다, 그런데 

5라는 숫자는 木·火의 陽運動過程의 變化인 

3+2=5. 金·水의 陰運動過程의 變化인 

4+1=5의 수식으로 나타나드로 陽도 陰도 

아닌 (또는 陽性과 陰性을 다 지니고 있다 

고 보아도 된다) 中의 자리에 處해 있어 陰

陽의 調節者로서는 더 없는 適格者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土는 5와 配合되며 方位

로는 치우치지 않은 中央이, 季節로는 陽運

動의 過程。l 끝나고 陰運動으로 접어 들려 

고 하는 夏秋交又期의 長夏에 配屬。l 된다. 

그런데 。l 제까지 살펴본 1 (水), 2(火), 3 

(木), 4(金)의 生數는 각기 흘폼£로 創造

의 精神만을 머금고 있을 뿐 萬物을 現實的

으로 化生시켜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 

은 자신들의 짝을 찾아줄 中媒者를 必要로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짝을 찾아 陰陽의 

調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l 러한 中媒者

의 投훔u을 하는 것 이 5土이 다. 이 5土의 

中媒投훔u에 의해 陽인 1水는 5+1=6(水)

의 陰을 만나게 되고 陰인 2火는 5+2=7 
(火)의 陽을 만나게 되며 陽인 3木은 

5+3=8(木)의 陰을 만나게 되고 陰인 4金

은 5+4=9(金)의 陽을 만나게 되어 자신 

의 찍을 만나게 되며 이들의 陰陽調和에 의 

해 創造와 變化運動이 實現되게 되는 것이 

다.(여기서 5의 中媒를 木·火·土·金·水가 다 

j可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섯 이 으로 各各의 生數는 다시 木·火·土·金·水

의 모든 氣運을 結合하여, 또는 거쳐서 차 

신의 짝을 만난다고도 解釋할 수 있다) 그 

런데 여기서 重要한 點은 純輕精氣였던 5 
土 차신도 엄化하여(다시 木·火·土·金水의 

氣運을 받아) 10의 찍을 이루어 陰陽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10이라는 

數는 純蘇精氣의 自化인 5+5=10으로도 

表現될 수 있지만 1 (水) +2(火) +3(木) +4 

(金) = 10의 수식으로 表現되므로 5가 陽

方位生數의 合(2+3), 또는 陰方位生數의 

合(4+ 1) 에 不過했던 것에 反해 그 倍의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며 또한 

모든 것을 統一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1 ·6 水,
2·7 火, 3·8 木, 4·9 金, 5·10 土의 結合。l

이루어지게 되며 。l 것이 方位와 結合되어 

表示되어 있는 그림이 河圖인 것이다. 그리 

고 生數는 生命의 本質을 이루드로 內에 居

하고 成數는 完成된 事物의 形體를 나타내 

므로 外에 居하고 있다. 

2) 河圖, 洛書의 特徵

河圖와 洛書의 差異點을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說明할수 있다. 

첫째 河圖는 다섯개의 生數로, 다섯개의 

成數를 統率하되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니 

대개 그 完全함을 들어 사람에게 보여주어 

常數의 體를 말하여 주고 있고, 洛書는 다 

섯개의 奇數로 4개의 偶數를 統率하여 各

各 자신의 자리에 居하니 대개 陽에 主하여 

陰을 統率하여 變數의 用을 나타내고 있 

다. (河圖는 以五生數로 統五成數而同處其方

하니 蓋揚其全하야 以示A而道其常數之體也

요 洛훔는 以五奇로 通四偶數而各居其所하 

니 蓋主於陽하야 以統陰而훌훌其變數之用也 
라) 15) 

玉짧胡民는 이를 다음과 같이 더욱 具

15) 周易- 上揚홈,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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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河圖는 生數와 없 

數로 陰陽을 나누어 다섯개의 生數의 陽

Cl. 2. 3, 4. 5)으로 다섯개의 fit.數의 陰

(6, 7. 8, 9, 10)을 統率하여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야 陽은 안에 있고 陰은 밖에 

있어 生과 없이 相合을 이루니 交泰의 象。l

된다.0 에서 10까지 10개의 數를 生數 다 

섯과 成數 다섯£로 陰陽으로 나눌 때, 體

가 되고, 始頂이 되는 生數는 陽이 되며 用

이 되고 現象으로 나타나는 없數는 陰이 된 

다) 洛書는 奇數와 偶數로 陰陽을 나누어 

다섯개의 奇數의 陽으로써 네개의 偶數의 

陰을 統率하여 各各 그 處所에 居호되 陽은 

iE方에 있고 陰은 偏方에 있어 奇數와 偶數

가 서로 나누어지니 尊뿜의 자리가 된 

다.(1, 3, 5. 7, 9를 陽이라 하고 2, 4, 

6, 8, 10을 陰이라 하는 것은 숫자 하나 

하나에 重點을 두고서 外的언 作用으로 陰

陽을 나눈 것이다) 

(玉薦胡&日 河圖는 以生成으로 分陰陽하 

야 以五生數之陽으로 統五成數之陰而同處其

方하야 陽內陰外하야 生밟아 相合하니 交泰

之義也오 洛훔는 以奇偶로 分陰陽호대 以五

奇數之陽으로 統四偶數之陰而各居其所호대 

陽iE陰偏하야 奇偶짧分하니 尊뽕之位也라) 
16) 

둘째 河圖는 주로 生成의 體를 나타내고 

있고 洛書는 주로 變化의 用을 나타내고 있 

다 

생성의 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 朱子는 하 

늘이 1로 水를 生하고 땅이 6으로 이를 이 

루며 땅이 2로 火를 生하고 하늘。l 7로 

。l를 이루며 하늘이 3으로 木을 生하고 땅 

이 8로 이를 이루며 땅이 4로 金을 生하고 

하늘이 9로 아를 이루며 하늘이 5로 土를 

生하고 땅이 10으로 。l 를 。l루니 。l 것이 

이른바 各各 合이 있다는 것이라 하였다. 

(朱子티 天이 以一生水而地 以六成之하고 

16)周易- 上휩훔, p.40 ∼41. 

地 以二生火而天。l 以七成之하고 天이 以三

生木而地 以八없之하고 地 以四生金而天。l

以九없之하고 天。l 以五生土而地 以十成之

하니 lit其所謂各有合꿇者也라)17) 

洛훔가 變化의 用을 이루는 것은 洛홈에 
는 統-을 主導하는 10數가 缺如되어 發展

하고 變化하는 모습이 담겨 있£며 數의 配

列도 河圖가 四方에 陰陽이 配合되어 安定

을 이루고 있는 것에 反해 間方까지 八方位

에 數가 配列되어 不安定속에서 變化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萬物은 非偶不立

하고 非奇不行하는데 河圖는 10개의 數이 

으로 偶數가 되 어 陰陽生없의 體를 나타내 

고 洛書는 9개의 수이므로 奇數가 되어 陰

陽變化의 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陰陽之數가 異位하여 -陰一陽.E...로 變化의 

길을 行하고 있는 것이다. 

玉寶胡民는 위의 內容을 結合하여 이르기 

를 河圖는 숫자가 열개이니 열개가 마주하 

여 그 體를 세우기 때뭄에 常이 되고 洛書
는 숫자가 아홉개니 아홉개가 流行하여 그 

用을 이루기 때품에 變。l 된다. 。l 常과 變

에 대한 主張은 朱子가 特別히 各各 重點。l

되는 것을 들어 말한 것일 뿐아지 河圖는 

常을 요로지 하여 體만 있고 用이 없으며 

洛훔는 變을 오로지 하여 用만 있고 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 하였다. (玉齊胡&티 

河圖는 數十。l 니 十者는 對待以立其體故로 

馬常이오 洛書는 數九니 九者는 流行以致其

用故로 馬變也니 象變之說은 朱子特各擾所

重者馬言。l오 非謂?ii:f圖 專於常하야 有體而

無用이오 洛書 專於陰하야 有用而無體也라) 

18) 節寶蔡&(蔡淵 字伯靜, 蔡元定의 長子

이며 蔡沈의 兄이며 蔡格의 父로 蔡&九賢

가운데 한분이다.)는 體와 用의 內容을 結

合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河圖는 數가 쩍수아니 (107~) 쩍수는 靜하 

고 靜은 動을 用으로 삼기 때뭄에 河圖의 

17)周易 上揚홈, p.37. 
18)上揚홈,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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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動은 合이 모두 훌수가 되니 1과 6이 合

하여 7이되고, 2와 7이 合하여 9가 ,되고, 

3과 8 이 合하여 11 이 되고, 4와 9가 合하 

여 13 이 되고, 5와 10 이 合하여 15가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의 吉l견l은 動에 

서 生하니 대개 靜한 것은 반드시 動한 뒤 

에 生하는 것이오 洛書는 숫자가 훌수(9 

개)이니 훌수는 動하고 動은 靜으로써 用을 

삼기 때문에 洛書의 자리는 合이 다 짝수。l 

니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의 合이 
모두 10 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洪範의 

吉~은 靜에서 나타나니 모든 動하는 것은 

반드시 靜한 뒤에 이루어 진다.(節寶蔡民日 

캔「圖는 數偶하니 偶者는 靜하고 靜은 以動

寫用故로 河圖之行은 合이 皆奇니 一合六,

二合七, 三合八, 四合九, 五合十이니 是故

로 易之吉l견l은 生乎動하니 蓋靜者는 必、動以

後에 生也오 洛書는 數奇니 奇者는 動하고 
動은 以靜寫用故로 洛書之位는 合皆偶니 -
合九, 二合八, 三合七, 四合六。l 니 是故로 

範之吉~은 見乎靜하니 皆動者는 必、靜而後

에 成也니라) 19) 

셋째 河圖의 中央에는 5의 周圍플 10 。l

둘러 싸면서 짝하여 있지만 洛書에는 5밖 

에 없다. 中央은 造化의 根源이며 生命의 

고향이다. 현상계의 모든 變化는 이 中央

5와 10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현실세계의 

창조운동을 營鳥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河

圖와 洛書의 中心에 있는 5의 來源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朱子는 이에 대해 다 

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묻되 河圖, 洛害가 모두 5로써 中央에 居

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 이르되 무릇 數의 

시작은 ---陰-陽일 따름이다. 陽의 象은 圖

(둥금)이니 圓은 지륨이 l 이라면 둘레는 3 
이 되고 陰의 象은 方(네모짐)이니 方은 直

쩔。1 l 이면 둘레는 4가 된다. 둘레가 3인 

것은 하나로써 하나를 삼기 때문에 그 -陽

19)上짧홈, p.57 

;可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을 세배하여 3이 되고 둘례가 4인 것은 둘 

로써 하나를 삼기 때문에 그 --陰을 두배하 

여 2가 되니 이것。l 이른바 흉天兩地인 것 

인 것이다. 3과 2를 합하면 5가 되니 。l 것 

이 河圖, 洛書의 數가 모두 5로써 中心을 

삼는 理由이다 그러나, 河圖는 生數로써 主

를 삼기 때문에 가운데의 5는 다섯개 生數
의 象을 갖추고 있는 것이니 中에서 下의 

一點은 天一의 象이고 上의 -點은 地二의 

象이고 左의 -點은 天三의 象이고 右의 -­

點은 地四의 象이고 中의 -點은 天五의 象

이 된다. 洛書는 奇數로써 主플 삼기 때문 

에 가운데가 5가 되는 理由는 또한 五奇數

의 象이 되니 下의 -點은 天--의 象이 되 

고 左의 一點은 天三의 象이 되고 中의 -

點은 天五의 象이 되고 右의 -點은 天七의 

象이 되고 上의 -點은 天九의 象이 된다고 

하였다.(日其皆以五로 居中者는 何也오 日

凡數之始 -陰--陽而E총라 陽之象은 圓아 

니 圓者는 쩔一而圍三。l오 陰之象은 方아니 

方者는 쩔一而圍四라 圍三者는 以-鳥--故

로 흉其一陽而뚫三。l오 圍四者는 以二뚫一 

故로 兩其一陰而뚫二니 是所謂흉天兩地者也 

라 三二之合則 뚫五총니 j바河圖洛害之數 所

以皆以五뚫中也나 然이나 河圖는 以生數로 

寫主故로 其中之所以짧五者는 亦具五生數之

象뚫。l 니 其下-點은 天一之象也오 其上一

點은 地二之象也오 其左一點은 天三之象也

오 其右-點은 地四之象也오 其中-點은 天

五之象也라 洛書는 以奇數로 寫主故로 其中

之所以뚫五者는 亦具五奇數之象뚫。l 니 其下

一點은 亦天-之象也오 其左-點은 亦天三

之象也오 其中-點은 亦天五之象也오 其右

一點은 則天七之象也오 其上-點은 則天九

之象也니 其數與位 皆三떼而二異하니 蓋陽

不可易而陰可易아니 成數는 雖陽이나 固亦

生之陰也니라)20) 

河圖와 洛훔의 中央에 5가 있다는 것은 

20)上揚홉,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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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는 五行의 氣運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A며 五行의 原理가 東西

南北의 四方과 春夏秋쪽의 四季에 作用하고 

있음을 象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河圖의 中央 5의 表面에는 I O數가 
있다. 이 10數는 中의 5가 自化한 數이며 

四方 生數의 精神을 모두 가지고 있는 中의 

中이다 洛書의 變化 發展은 中央의 5土의 

作用에 의해서 先導되므로 엄멸하게 말하면 

5는 10土에 비해서 能力의 반 밖에 所有하 

고 있지 못한 未完成의 土이다. 그러나, 河

圖에는 10土가 存在하고 있으묘로 統-과 

綠合의 能力까지를 傷有하고 있다. 그렇다 

면 洛書는 統一數안 十이 전혀 存在하지 않 

고 있는가? 洛書의 數플 가로로, 세로로 

대각션으로 각기 合하면 모두 15가 되고 

作用은 하나 드러나지 않는 中央의 5를 除

去하고 나면 모두 10이라는 숫차가 나오게 

된다. 이것을 보면 洛書는 벼록 5土에 의 

해 分짧의 陽運動을 進行하고 있지만 훌面 

的A로는 統-을 指向하고 있음을 看過해서 

는 안될 것이다. 

다음 河圖의 中央에 있는 5와 10을 合하 

면 15가 된다. 이 15數는 宇寅 生命의 根

源處이며 創造의 本源이 되는 곳이다. 그리 

고, 洛書의 織橫과 對角線의 合이 모두 15 
가 된다는 것은 現象世界는 宇寅 造化의 根

源자리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음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또 15가 變化의 輔이며 中心

이 되는 理由는 生數 1. 2. 3. 4. 5의 合

이 15가 되며 成數中 太陽, 太陰數 9, 6의 
合이 15가 되며 少陽, 少陰數 7. 8의 合이 
15가 되는 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四象數의 各各의 合이 15가 된다는 것은 

現象界의 變化가 宇富의 本體어l 뿌리 를 밖 

고 。l 루어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段落을 마치기 전에 言及하고 지나가 

야 할 事項이 하나 있다. 우리는 一般的으 

로 I O數|뭘를 河圖라 하고 9數圖를 洛홈라 
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로 하여 

10數圖가 洛홈이고 9數圖가 河圖라고 主張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宋代의 劉뾰에 

의해서 主張되었고, 그후 劉收의 易數헬隱 

圖를 짧흉룰한 朱農 等이 이 主張을 繼承하고 

있다. 劉뾰은 이 說이 陳據(希東先生)에게 

서 나왔다고 假託하고 있지만 先偏들의 說

과 符合하지 않고 理致的으로 맞지 않는다. 

漢의 孔安國, 劉向, 劉散, 北鏡의 關期(子

明), 宋의 耶羅 等이 모두 10數圖플 河圖

라 하고 9數圖플 洛書라 하였고, 書經의 

洪範에서 분명하게 하늘이 禹임금에게 洪範

九鷹률 내려 주었다 하였A니 劉l뾰의 說은 

마땅히 否定되어야 할 것이다. 

4. 河圖와 洛홉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關한考察 

1) 太極, 陰陽, 四象 및 八휩의 分化

河圖와 洛書는 天地의 構成原理와 四時의 

變化原理를 含養하고 있는 宇富의 춤篇률이 

다. 周易의 훌훌훌후上傳 十一章에서 易有太極

하니 是生兩歲하고 兩歲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촬라 하였다. 이는 天地間의 모든 萬物

이 하나의 原理에 뿌리를 밖고 陰陽 動靜의 

運動을 反覆하면서 變化 發展해 감을 說明

하고 있는 內容이다. 朱子는 萬物의 本體인 

太鍾에 대해 나무의 뿌리와 같고 탑의 꼭대 

기와 같은 根源的언 理致로 氣가 아닌 理라 

고 하였으며 河圖, 洛書의 中央자리라고 름 

及하였다.(朱子티 太極者는 象數未形而其理

E具之稱。l요 形器E具而其理無股之目이나 

在河圖洛書에 皆虛中之象也라)21) 

兩僅는 陰樓와 陽4義를 말한다. 陰陽은 太

極의 運動으로 因하여 動而生陽하고 動趣而

靜하며 靜而生陰한다. 朱子는 河圖洛書에서 

奇偶가 이에 該當한다고 하였다.(朱子日 太

極之判에 始生-奇一偶而뚫-홈者 二니 是

21)上빼훌,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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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兩優니 其數則陽一而陰二오 在河圖洛書則

奇偶是也라)22) 또 河圖와 t各書에 中數를 

뺀 奇數의 合 二十과 偶數의 合 二十이 陰

陽이 된다고도 하였다.(朱子日 奇數二十 偶

數二十者는 兩優也라)23) 

四象은 陰陽이 2次 分化하여 生한 事物形

成의 基本 뼈대를 일캠는 말로 太陽 少陰

少陽 太陰의 넷으로 構成된다 朱子는 。l 에 

대해 兩構의 위에 각각 一奇 -偶를 生하여 

二畵이 된 것이 四니 이것이 四象이다. 그 

位는 太陽이 -, 少陰이 二, 少陽이 프, 太

陰이 四이고. 그 數는 太陽이 九, 少陰이 

八. 少陽이 七, 太陰이 六이다. 河圖로 말 

한다면 六(太陰之數)은 -(太陽之位)이 五

를 얻은 것 이고, 七(少陰之數)은 二(少陰之

位)가 五를 얻은 것이고. 八(少陰之數)은 

三(少陽之位)이 五를 얻은 것이고, 九(太陽

之數)는 四(太陰之位)가 五를 얻은 것이다. 

洛書로 말한다면 九는 十分에서 --의 나머 

지요 (10 - 1 = 9), 八은 十分에서 二의 

나머지요 (10 - 2 = 8). 七은 十分에서 

三의 나머지요 (10 - 3 = 7). 六은 十分

에서 四의 나머지이다.(朱子日 兩歲之上에 

各生一좀一偶而馬二畵者四니 是謂四象。l 니 

其位則太陽。l -이요 少陰。l 二요 少陽이 

三이요 太陰。l 四오 其數則太陽o] 九오 少

陰이 八이요 少陽이 七이요 太陰이 六이라 

以河圖로 言之則六者는 -而得於五者也오 

七者는 二而得於五者也오 八者는 三而得於

五者也오 九者는 四而得於五者也라 以洛書

로 言之則九者는 十分-之餘也오 八者는 十

分二之餘也오 七者는 十分三之餘也오 六者

는 十分四之餘也라)24) 

八함는 八面의 分別象을 활象으로 나타낸 

것이다. 朱子는 이에 對해 이르기를 四象의 

위에 各各 一奇一偶를 生하여 三畵이 된 것 

이 八아니 이에 三才가 大略的으로 갖추어 

져서 八휩의 名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22)上휩홈, pp.66-67.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자리는 乾-, 兌二, 離三, 震四, 異五. :t'A 
六, 良七. 坤八아니 河圖에 있어서는 乾坤

離:t'A 이 四寶에 分居하고 兌震뿔良oj 四虛에 

分居하며 洛書인즉 乾坤離:t'A o I 四方에 分居
하고 兌훌훌훌홀良 o] 四偶에 分居한다고 하였 

다 (朱子日 四象之上에 各生-奇一偶而篇

三畵者八이 니 於是에 三才略具而有八환之名 

용라 其位則乾一兌二離三震四앓五:t'A六良七 

坤八。l 니 在河圖빙j乾坤離:t'A 0 l 分居四實하고 
兌震異良이 分居四虛하며 在洛書則乾坤離:t'A

이 分居四方하고 兌震異良이 分居四隔也니 
라)25) 

以上의 內容을 編合해 보변 宇富의 罷極

的인 原理인 太題2-로부터 陰陽, 四象. 八

환가 分化하는 것이 事物이 分化 發展하는 

根本 原理인데 河圖와 洛書의 數象이 이를 

빠짐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河圖 洛書의 陰陽區分과 先後天

河圖와 洛書 自體률 陰陽2-로 區分하변 

河圖는 陰에 屬하고 洛홈는 陽에 屬한다. 

이는 첫째로 河圖에는 總 10개의 숫자(陰) 

가 存在하고 있£며 洛홈에는 聽 9개의 숫 

자(陽)만 존재하여 陰陽으로 區分되고 있 
다. 

둘째로 河圖에는 陰陽이 正配合되어 同居

하고 있는데 ti] 해 洛書는 陽이 正方에서 間

方에 있는 陰을 統率하여 陽이 主導的언 投

쁨l을 하고 있다. 

셋째로 河圖의 總음은 55인데 이중 陰數

의 合이 30, 陽數의 合이 25로 陰多陽少하 

고 洛書의 合은 45인데 陽數의 合이 25 陰
數의 合이 20으로 陽多陰少하다. 도한 河

圖는 陽數 5. 陰數 5로 正陰iE陽의 安靜狀

願를 이루고 있지만 洛書는 陽數五, 陰數四

로 陽多陰少하다. 

넷째로 河圖의 中心에는 10의 中數(10은 

23)上揚홈, p.51. 
24)上揚홈, p.67. 
25)上揚홈,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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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가 主導的인 作用을 하고 洛홈의 中心에 

는 5라는 中數(5는 陽)가 主導的언 作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는 陽土로써 發展

(生長)을 先導하며 10은 陰土로써 統-(收

藏)을 先導한다. 따라서 韓東錫先生은 河圖

는 自然數가 統-하는 象을 表示한 것이고 

洛害는 自然數가 發展하는 象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26). 

여기에서 河圖, 洛書의 先後天에 관한 內

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先後天

은 두 가지 뼈面에서 살펴볼 수있다. 

첫째 未生之前을 先天이 라 하고 E生之後

를 後天이라고 하는 境遇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先天的으로 훌륭한 資質을 

가지고 태어앓다느니 先天이 不實하다느니 

하는 말을 쓰는데 이는 어머니의 f률始속에 

있떤 時間을 先天이라 하고 出生한 以後를 

後天이라고 하는데 根據한 것이다. 족 이는 

天理가 具體的으로 現實化(現象化)되기 前

의 段階를 先天이라 하고 天理가 變化하여 

現實化된 以後를 後天이라 하는 것이다. 河

圖, 洛書의 先後天 配合에 있어서 모든 先

備들과 易學鼎究者들은 河圖를 先天象이라 

하고 洛書를 後天象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 

람이 어머 니 뱃속에서는 열개의 구맹으로써 

(九嚴 + 廳帶) 生을 營罵하며 10個月 동 

안 걸러지는 모습아 河圖에 列舞된 10개의 

數와 -致하여 그 授序整然히 햄끊Jj왼 모습 

을 天地創造의 設計圖에 比할 수 있으므로 

河圖를 先天圖라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에는 九嚴(아홉개 

의 구멍, 즉 耳目口算, 前陰, 後陰)의 作用

으로 살아가므로 洛書의 9數와 配合되며 

또 變化하고 動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洛書를 後天圖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河

圖는 天地創造의 設計圖로서 生成의 基本原

理를 담고 있는 體에 該當되고 洛홈는 基本

原理가 現實 속에서 )I頂次的£로 풀려져 나 

26)韓東錫. 宇富윷化의 原理, 서윷, 홈林出版社, I 

976. p.110. 

와 變化하는 用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河圖先天, 洛書後天에 異意가 없었던 것이 

다. 

先後天의 두벤째 意味는 이미 現實化되어 

있는 時間을 先後 陰陽으로 나누어 前半期
의 陽의 時間帶흘 先天이 라 하고 後半期의 

陰의 時間帶률 後天이 라 하는 境遇이 다. 이 

것은 時間의 先後률 가지고 나눈 것이므로 

하나의 週期를 。l루는 單位 時間속에서 모 

두 살펴볼 수 있다. -日 속에도 午前은 先

天이 되고 午後는 後天이 되며, 한달도 초 

하루에서 보름까지는 滿月이 되어가는 過程

으로 先天아 되고 보릎에서 그픔까지는 달 

이 이지러지는 後天。l 된다. 그리고, 1年의 

變化에 있어서 草木이 發흉하여 成長해가는 

봅, 여름의 시간은 날써도 따뭇하고 氣運도 

分짧하는 陽의 時間帶로 先天。l 되고, 草木

이 結實하여 財藏되는 가을 겨울의 時間은 

날씨도 추워지고 氣運。l 收敬 退藏하묘로 

陰의 時間帶가 되고 後天이 된다. 이런 觀

點에서 河圖와 洛書의 先後天을 살펴보면 

5土가 用事하여 陽의 時間帶를 이루는 洛

害가 先天象。l 되고 1 O土가 用事하여 陰의 
時間帶를 이루는 河圖는 後天象으로 -fill轉하 

게 된다 실제에 있어 봄·여름에는 洛書의 

中央에 있는 五土가 用事하면서 分짧·發展 

을 先導하고 가을·겨울에는 河圖의 中央에 

있는 十土가 用事하면서 統---收藏을 先導

한다. 여기서 우리는 時間的으로 봄, 여름 

에는 洛홈의 圖象이 支配하고 가을‘ 겨울에 

는 河圖의 圖象이 支配하게 된다는 重要한 

事實을 알게 되는 것이다. 

3) 陰陽에 關한 考察

天地間은 )陰一陽。l 五行 속에서 作用하 

고 太極。l 中心에서 變化의 原動力을 提供

해 주고 있는데 不過하다. 陰陽은 五行의 

骨幹을 이루고 五行은 陰陽의 技葉을 。l루 

어 서로 分離될 수 없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河圖, 洛書어l 나타난 陰陽의 原理와 五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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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理를 區分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陰陽. 五行의 總對性이다. 河圖와 洛

훔가 陰陽의 關係를 이루면서 各 方位에서 

陰陽의 配合關係를 이루고 있고 또 河圖,

洛書가 모두 中心에 5土가 자리잡고 있는 

데 天地間의 모든 萬事, 萬物은 陰陽과 五

行의 原理가 總對的으로 支配하고 있는 것 

을 나타내고 있으며 河圖의 中央이 5와 10 

의 陰陽配合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 

아 形而上의 本體世界도 陰陽의 凰理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陰陽, 五行의 宿環性이다. 陰陽, 五

行의 原理는 直線的으로 進行하는 것 이 아 

니 라 陽(木·火 陽)과 陰(金·水 陰) 이 交代하 

고 木·火·土·金·水가 宿環하면서 變化를 反復

하고 있는 것 이 다. 〈周易〉에서 一陰--陽

之謂道라 하였는데 이러한 象이 河圖와 洛

書의 關係속에 또는 범體의 圖象속에 여 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陰陽의 對立性이다. 對立이란 相互

筆制하고 柳옮IJ하는 모습인데 水·火의 對立,

木·金의 對立이 나타나면 河圖와 洛書의 對

立이 나타난다. 

넷째 陰陽의 相輔性。l 다. 陰陽은 서로 反

對되는 性質로서 對立하고 있지만 이러한 

對立의 結果 자신의 不足한 點을 補充받고 

結果的~로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陰

과 陽은 相互 依存하는 가운데서 創造의 目

的을 完成하게 되는 것이다. 1水와 6水의 

對立과 調和, 2火와 7火의 對立과 調和, 3 
木과 8木의 對立과 調和, 4金과 9金의 對

立과 調和, 5土와 10土의 對立과 調和뿐만 

아니라 水·火, 金·木의 對立과 調和, 그리고 

폐圖와 洛훔 자체의 對立과 調和의 걸 속에 

서 生命의 目的을 完途하게 되니 陰과 陽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全體의 兩面인 것이 

다. 

다섯째 陰과 陽은 서로 平衝을 이루고 있 

다. 平衛은 總對 平衝과 相對 平衝으로 나 

눌 수 있다. 相對 平衝은 動態 平衛을 말하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는 것으로 이는 總對 平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河圖의 總合인 55數에서 性

質이 中道的인 中央의 5와 10을 除하면 陰

陽의 合이 各各 20으로 平衛을 이루며 天

數 5, 地數 5로서 역시 陰陽의 平衛을 이 

루고 있다. 洛홈에서도 역시 中數 5를 除

하면 陰陽數의 合이 各其 20으로 平衝을 

이룬다. 또 河圖의 總合인 55와 洛훔의 總

合인 45를 合하면 100 이 되는데 陰數의 

合이 50이 되고 陽數의 合이 50으로 總對

平衛을 이룬다. 相對的 平衛은 陰陽의 消長

속에서 維持되는 平衛狀態플 意味한다. 

여섯째 宿環의 過程속에서는 必然的으로 

陰陽의 消長이 同伴된다. 洛書를 例로 들면 

1은 正北쪽에 位置하여 1年中의 陰의 趣A

로 節候上 쪽至어l 該當되고 9는 正南쪽에 

位置하여 1年中 陽의 極으로 節候上 夏至

에 該當된다. 1 에서 9까지는 陰消陽長의 

過程이 되므로 찬 氣運에서 더운 氣運으로 

變하고, 9에서 1까지는 陽消陰長이 되묘로 

더운 氣違에서 찬 氣連으로 變한다. 3은 

東쪽에 位置하여 節候上 春分에 該當되어 

따뭇하고, 7은 西쪽에 位置하여 節候上 秋

分에 該當되어 氣候가 서늘하게 되어 消長

의 過程中 陰陽이 相半하는 자리가 된다. 

일곱째 陰陽이 互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互根이란 陽은 陰에 뿌리를 두고 나 

오며 陰은 陽에 뿌리를 두고 나와 서로 依

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根據는 圖

홈에 있어 生數가 陽이면 成數가 모두 陰이 

며 生數가 陰이면 成數가 모두 陽이 되어 

表훌의 陰陽이 서로 共樓하고 있는 것에서 

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雲莊劉民(劉爛 : 

字H每伯, 宋代A)는 水·火와 金·木의 差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水는 陰이지만 天--에 

서 生하고 火는 陽이지만 地二에서 生하니 

이는 바야흐로 生할 때에 陰陽이 互根하기 

27)楊力 周易과 中홈學, 서울. 훈仁文化社, 199 
3, p.162 

- 39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原典醫史學홈誌 第8卷

때문에 그의 運行에 있어 水는 子位의 極陰

之方에 居하지만 陽은 이미 子에서 生하고, 

火는 午位의 極陽之方에 居하지만 陰은 。l

미 午에서 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木은 天

三에서 生하니 오로지 陽에 屬하기 때문에 

봄에 行하고 또한 陽에 屬하며 陰은 地四에 

서 生하니 오로지 陰에 屬하기 때뭄에 가을 

에 行하고 또한 陰에 屬하니 陰陽이 꼭 그 

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개 水·火는 氣에 

서 떠나지 아니하니 陰陽이 交合하는 처음 

에 그 氣運이 互根하는 오묘함。l 있지만 木

은 陽이 發達한 것이고 金은 陰의 ~文敬으로 

-定한 바탕이 있£니 이 것 이 水·火와 不同

한 理由이다.(雲莊劉民日 水는 陰也로되 生

於天-하고 火는 陽也로되 生於地二하니 是

其方生之始에 陰陽이 互根故로 其運行에 水

居子位趣陰之方而陽E生於子하고 火居午位

極陽之方而陰E生於午어니와 若木은 生於天

三하니 專屬陽故로 其行於春하고 亦屬陽。l

오 金은 生於地四하니 專屬陰故로 其行於秋

하고 亦屬陰하니 不可以陰陽互言총라 蓋水

火는 未離乎氣하니 陰陽交合之初에 其氣범 

有互根之妙어니와 木則陽之發達。l오 金則陰

之收敬而有定質용니 此其所以與水火로 不同

也니라)28) 

思爾줬民(鋼泳, 字永꿨, 宋代A.)의 다음의 

말도 이에 대한 參考가 된다. 河圖에서 陰

陽의 자리는 生數가 主가 되고 成數가 配合

되니 東北이 陽方이 되니 奇數로써 主張을 

삼되 配合된 數는 偶數요, 西南이 陰方이 

되니 偶數로써 主張을 삼되 配合된 數는 奇

數이다.(思짧줬民日 河圖에 陰陽之位는 生

數馬主而成數配之하니 東北이 陽方則主之以

奇而與合者偶오 西南이 陰方則主之以偶而與
合者奇也라)29) 

朱子는 또 四象의 位와 數로써 陰陽。l 互

根함을 說明하고 있다. 老陽의 자리는 1 이 

오, 老陰의 자리는 4어늘 이제 河圖에 老

28)周易; 上揚훌, pp.38 ∼ 39. 

陽의 9가 4의 밖에 居하고 老陰의 6이 문 

득 1의 밖에 居하니 이는 老陰老陽이 互藏

其힘한 것이오, 少陰의 자리는 2오, 少陽의 

자리는 3이로되 河圖에 少陰의 8이 3의 밖 

에 居하고 少陽의 7이 2의 밖에 居하니 이 

는 少陰. 少陽이 互藏其훤한 것이다. 또 이 

르기를 1과 6이 함께 으뜸이 되니 1은 老

陽의 자리 이고 6은 老陰의 數며 4와 9가 

벗이 되니 4는 老陰의 자리가 되고 9는 老

陽의 數가 되니 이는 진실로 老陽, 老陰의 

配合。l지만 그러나 陽이 陰位에 居하고 陰

이 陽位에 居하니 또한 老陽, 老陰이 互藏

其힘한 것이오, 2와 7이 친구가 되니 2는 

少陰의 자리요, 7은 少陽의 數이며 3과 8 
이 道를 함께하니 3은 少陽의 자리이고 8 
은 少陰의 數니 이는 二少의 配合이지만 그 

러나 또한 陽이 陰位에 居하고 陰이 陽位에 

居하니 또한 少陽과 少陰이 互藏其숨한 것 

이다.(朱子日 老陽之位는 -이오 老陰之位

는 四어늄 今河圖에 以老陽之九로 居乎四之

外而老陰之六£로 돼居乎一之外하니 是老陰

老陽이 互藏其숨也오 少陰之位는 二오 少陽

之位는 三而河圖에 以少陰之八로 居乎三之

外하고 少陽之七로 去P居乎二之外하니 是少

陰少陽이 互藏其힘也니라 又日}六이 共宗

하니 -寫老陽之位오 六篇老陰之數며 四九

罵友하니 四馬老陰之位오 九寫老陽之數니 

此固二老之合이나 然이나 陽居陰位하고 陰

居陽位하니 亦二老互藏其힘也요 二七。l 薦

朋이니 二馬少陰之位오 七罵少陽之數며 르 

八이 同道하니 三鳥少陽之位오 八薦少陰之

數니 此則二少之合이나 然이나 亦陽居陰位

하고 陰居陽位니 亦二少互藏其毛也니라) 30) 

여넓째로는 陰陽의 轉化性이 나타나 있다. 

轉化性이란 陽이 極한 狀態에서 陰으로 轉

化하고 陰이 極한 狀態에서 陽£로 轉化하 

는 것으로 〈內經〉에서는 熱極生寒, 寒極

生熱, 重陰必、陽, 重陽必、陰 등.E-로 說明하고 

29)周易; 上揚홈. p.39. 
30)周易; 上揚홈, pp.49 ∼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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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陰陽五行의 運用原理가 表示되어 있 

는 洛書를 보면 西北方에 太陰數 6, 南方

에 太陽數 9가 配置되어 겨울에 陰이 가장 

盛하고 여름에 陽이 가장 盛한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正北方에는 I 이 
配置되어 있고 西南方에는 2가 配置되어 

陰極을 이어 陽이 始生하고 陽極을 이어 陰

이 始生하는 모습이 提示되어 있다. 모든 

萬物은 極則退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과 겨울은 陰陽의 氣運이 가장 極盛한 

때이므로 이러한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아홉째로는 陰陽이 分容性을 살펴볼 수 

있다. 分容性이란 陽속에 다시 陰과 陽。l

있고 陰속에 다시 陽과 陰이 있어 계속 細

分해 나가더라도 陰과 陽요로 分離되는 性

質이 있는 것이다. 河圖와 洛書는 먼저 하 

도의 陽과 洛書의 陰으로 나뒤어진다. 河圖

는 다시 木·火의 陽과 金·水의 陰..2..로 나눌 

수 있으며 木·火의 陽도 木陽, 火陰(이것은 

훌面的으로 陰陽을 나눈 것이고 現寶的으로 

는 木陰, 火陽이 된다)으로 나뒤어지고 木

도 3의 陽木과 8의 陰木으로 다시 나뉘어 

지는 것이다. 이처럼 陰陽은 계속 細分해 

나잘 수 있는데 이를 〈內經〉의 〈陰陽離合

論〉에서는 陰陽者는 數之可十이면 推之可百

이오 數之可千이면 推之可萬。l 니 萬之大는 

不可勝數나 然이나 其要는 -也라 하였다‘ 
끝으로 한가지를 더 언급해 본다면 陰陽

運動의 創造性이 다. 陰陽은 相互作用하고 

그 結果로써 새로운 生命을 創造헤 낸다. 

天陽과 地陰이 相互作用하여 A間과 萬物을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말한다. 이들 다섯은 서로의 사이에서 協助

와 ↑足進의 關係가 成立하기도 하여 奉制와 

均衝속에서 過·不及이 없이 中道의 길을 걸 

어가면서 創造의 텀的을 逢行해 나간다. 다 

섯개의 性質은 木, 火, 土, 金, 水로 區分

이 된다. 이들 사이의 相互資生, 相互助長,

相互個進의 關係플 相生이라 하는데 。l 順

序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
生木이며 이는 萬物이 生生不息、하게 하는 

바탕을 이룬다. 五行사이의 相互奉制, 相효 

柳制, 相互克代의 關係플 相克이라 하는데 

이는 克을 위한 克이 아니라 相生의 過程。l

순탄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生의 훌面에서 

生을 保護하고 生을 推進하고 生을 堅實하 

게 해주는 必要克。l 며, 形體플 이루고 精神

을 기르는 生의 積極的인 作用인 것이다. 

우리는 動物의 世界가 天敵이 있음£로 해 

서 더 週하게 되고 滅亡하지 않게 되며 A 
間의 世界도 善을 保諸하고 삶을 더욱 풍요 

롭게 하기 위해서 惡을 斷罪하고 犯罪者를 

隔離하는 것을 볼 때 相克이라는 것은 相生

의 畵面 또는 相生이 이루어지는 原理를 說

明하고 있는 相生의 또 다른 剛面이라고 理

解해야 할 것이다. 즉 生의 過程을 보면 훌 

面에서는 相克의 原理가 作用하고 이 結果

現實的으로는 相生의 結果가 나타나게 된다 

는 것이다. 예흘 들어 보면 겨울의 癡固된 

水는 土克水의 過程을 거쳐야만 자신의 껑 

질을 깨트리고 木의 단계로 轉換하며 木은 

金克木의 過程올 거치면서 차신의 形을 이 

루고 火의 단계로 進入한다. 木은 氣運이 

統--- 集中되어 週力한 生을 演出하는 것인 

길러내고 夫歸가 家處을 이루어 자식을 길 데 金의 빼制로 이 機能을 喪失하고 氣運이 

러 내듯이 陰陽의 個環은 生生不E하여 地 分散되니 이것이 곧 火인 것이다. 火는 水

上의 萬物이 끊임없이 持續될 수 있는 基盤 의 克을 받아서 發展의 陽過程에 대한 종지 

을 이루어 준다. 부를 찍고 土의 過程을 거치게 되는데 氣運

。i 水의 克으로 分散의 힘이 柳制되어 스스 

4) 五行에 關한 考察 로 뻗어나가는 機能을 完全히 喪失하는 단 

五行이란 陰陽이 流行하는 過程이 다섯의 계가 바로 土로 轉換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差別性을 나타내면서 宿環하고 있는 것을 無化된 土는 木의 克을 받£면서 자기의 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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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金의 精神을 만들며 金은 火의 

克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形을 단단하게 하 

고 水의 精神을 創造하는 것이다. 위의 內

容속에서 우리는 外部의 五行의 形은 相克

作用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內部의 精神은 

이 過程속에서 相生의 Jll貞序로 저절로 이루 

어 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鼎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 

으로思料된다. 

이상의 內容을 檢討해 보면 相生과 相克

이라는 것은 同時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는 -般的으로 河圖는 相生의 原理

를 說明하고 있고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나 

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河圖를 보 

면 北方의 水가 東方의 木을 生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左避하면서 木生火, 火生土, 土

生金, 金生水의 過程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 

으며 洛書를 보면 北方의 水가 西方의 火를 
克하고 이 어 )I명次的으로 右旅하면서 火克

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의 過程무로 進

行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곁에 드러난 --面만을 언급한 것으로 그 훌 

面을 보면 河圖에서는 相克의 原理가 作用

하고 있고 洛書에는 相生의 鳳理가 同時에 

作用하여 生의 極은 克으로 發展하고 克의 

極은 生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음을 遺演없 

이 보여 주고 있다. 思짧행民는 이의 原理

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河圖 運行

의 )I뼈폼는 北에서 東으로 가 左旅相生하는 

것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마주보고 있는 자 

리는 北方의 1. 6 水가 南方의 2. 7 火를 
克하고 西方의 4. 9 金이 東方의 3. 8 木
을 克하여, 相克하는 것이 아마 相生하는 

가운데 붙어 있고, 洛훔 運行의 順序는 北

에서 西로 가 右轉相克하는 것이 틀림없으 

나 그러나 마주하고 있는 자리를 보면 東南

方의 4. 9 金이 西北方의 1. 6 水를 生하 
고 東北方의 3. 8 木이 西南方의 2. 7 火
를 生하니 그 相生하는 것이 。l미 相克하는 

가운데 붙어 있으니 대개 造化의 運行。l 生

하기만 하고 克하지 않으면 生한 것을 무엇 

무로 歲制할 수 없고 克하기만 하고 生。l

없요면 때로 間斷하게 되니 이는 河圖, 洛

書 生成의 與妙함이 각각 스스로 完全히 갖 

추어 지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니라.(思짧웠 

民日 河圖運行之序는 범北而東하야 左族相

生이 固也나 然。l나 對待之位則北方--六水

가 克南方二七火오 西方며九金이 克東方三

八木而相克者 E萬於相生之中이어니와 洛書

運行之序는 自北而西하여 右轉相克이 固也

나 然이나 對待之位則東南方四九金이 生西

北方 一六水하고 東北方 三八木이 生西南方

二七火하니 其相生者가 E萬於相克之中이니 

蓋造化之連이 生而不克則生者를 無從而載制

요 克而不生則 克者가 有時而間廠아니 此圖

書生成之妙가 未홈不各범全備也니 라,)31) 

여기서 五行의 順序에 대한 內容을 한벤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木·火·土·金·水라 

부르는 것은 相生의 順序로, 氣를 篇主로 
언급한 것이고 水·火·木·金·土는 質을 뚫主로 

언급한 것이다. 이를 變湖胡民(胡-桂, 字

底芳, 元代의 學者)는 다음과 같이 아야기 

하고 있다. 五行은 質은 땅에 갖추어져 있 

고 氣는 하늘에서 運行하니 質로써 말하면 

水·火·木·金土니 天地成生의 順序를 取한 것 

이고 氣로써 말하면 木·火·土·金·水니 春夏秋

촉 運行의 )1頂序를 取한 것이다.(雙湖胡民티 

五行이 質具於地하고 氣行於天하니 以質言

則티水火木金土니 取天之生成之序也오 以氣

言則티木火土金水니 取春夏秋쪽運行之序也 
니라)32) 

居의 孔領達(字{뿌達)은 水火木金土의 )I명 

序를 事物做漸의 視,覺에서 다음과 같이 說

明을 하고 있다. 萬物成形이 以微著짧漸하 

고 五行先後 亦以微著馬次하니 五行之體에 
水最微하니 寫一이요 火漸著하니 篇二오 木

形實하니 篇三。l오 金體固하니 篇四요 土質

大하니 篇五라33) 

31)上빼홈, pp.48 ∼49. 
32)上빼홈,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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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고 많은 사람들이 水火金木土라고 부 

르고 있는데 이는 陰陽의 順序와 相克의 原

理를 結合하여 使用하는 말로 陰인 水가 克

火하고, 陰인 金이 克木하는데 重點을 두고 

呼稱하고 있는 것이다 

5. 洛훌의 金火交易에 

關한考察 

河圖와 洛書의 가장 큰 차이는 10數圖와 

九數圖라는 차이 뿐만 아니라 河圖의 南方

2. 7 火와 西方의 4, 9 金이 洛훔에서는 
자리가 서로 바해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一般的A로 金火交易이라고 부른다. 。l 의 

가장 重要한 理由는 河圖는 生成의 體률 나 

타내고 있는데 반해 洛훔는 變化의 用을 說

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바탕을 構成하고 있을 애의 順序와 實際로 

作用하고 있을 때의 順序가 種種 다르게 냐 

타냐는 것을 보게 되는데 六氣의 )I恨序에 있 

어서 主氣는 廠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

火. 太陰源土. 陽明操金, 太陽寒水인데 反

해 客氣의 )I圓추는 廠陰風木, 少陰君火, 太

陰滿土, 少陽相火, 陽明操金, 太陽寒水로 

되는 것 等이 이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이는 靜而守位하는 地氣와 動而不息‘하는 天

氣와의 運行의 順序가 서 로 다르게 나타냐 

는 境遇이다. 이처럼 天氣와 地氣의 運行順

序, 陽道와 陰道의 運行順序, 體와 用의 運

行)I頂序 等은 그 變化에 있어서 差異가 나타 

나게 된다. 

洛書에서 金이 南方에 자리하는 가창 重

要한 理由는 표行의 다른 境遇와 달리 火와 

金은 그 氣運올 서로 相通할 수 있다는 點

이다. 이의 原理를 金-夫先生은 正易 十五

一言의 金火二煩에서 氣東北而固守하고 理

;可圖와 洛롬에 나타난 陰陽표行 

西南而交通34) 이 라고 하였고 十-歸體詩에 

서는 火入金鄭金入火오 金入火獅火入金35)

이라고 하였다. 。l러한 理由는 陰陽五行의 

分짧과 統一過程 속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分짧된 陽을 統---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

을 이루기 위하여 범然은 用意周到하게 南

方에서부터 金이 火를 包圍하기폴 始作하는 

것이고 西方에서도 여전히 火가 作用하여 

統-의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다. 어뺏듣 

自然은 南方에서 火와 金올 同時에 作用하 

게 하고 西方에서 역시 金과 火를 同時에 

作用하게 하여 創造의 理想을 實現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諸家의 說을 차례로 살 
펴보고자 한다, 

朱子는 河圖와 洛書에 있어 數와 位가 세 

군데 (北. 東, 中央)에서는 오두 같지만 두 
군데(南, 西)에서 다르니 대개 陽(1, 3, 
5)은 바뀔 수가 없고 陰(2, 4)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없數가 llJ 록 西南에서 陽을 。l

추지만 본래 根本인 陰에서 生했기 때푼이 

라고 하였다.(朱子日 其數與位 皆三同而二

異하니 蓋陽不可易而陰可易이니 없數는 雖
陽이나 固亦生之陰也니라) 36) 

雲莊劉~가 이르기를 圖의 I. 3, 5. 7, 9 
는 모두 奇數니 陽이지만 I. 3. 5의 자리 
는 바뀌지 않는데 7, 9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또한 天地의 사이에 陽은 動하여 變을 

主로 하기 애푼이다. 그러나, 陽이 北과 東

方에서는 不動하고 西南에서 서로 바뀌는 

것은 대개 北과 東은 陽이 始生하는 方位요 

西와 南은 陽이 趣盛하는 方位아기 때문이 

니 陽이 나아가기를 主하연 數도 또한 반드 

시 極에까지 나아가 그런 뒤에 變하게 된 

다. (雲莊劉£티 圖之-三표七九는 皆奇數니 

陽也로대 而一三五之位는 不易。l 어늘 七九

之位 易者는 亦以天地之間에 陽動主變故也

34)후표浩 第三의 易學 서울 아세아운화사 1992 

P.21 
33)홈經 朝활뼈흠**式슐社훌板 二以슐影印 1983 p.4 35)上揚훔, P.60 

60. 36) 周易 上揚홈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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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然이나 陽이 於北東則 不動하고 於西南

則互選者는 蓋北東은 陽始生之方。l요 西南

은 陽極盛之方이니 陽主進하면 數又必進於

極而後에 蠻也라) 37) 

雙湖胡民는 이르기를 圖書의 數가 셋은 

같고 둘을 다르니 그 가운데 居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지만 요직 西와 南 二方의 數

가 서로 바뀌는 것은 金이 火位를 타고 火

가 金獅에 들어가 서로 克制하는 뭇이 들어 

있으니 이는 造化에 있어 반드시 바뀌어 야 

할 理由이다. 二方의 數는 相克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니 二方이 바뀐 뒤에 河圖 左避相

生하고 洛훔가 右轉相克하는 것은 造化가 

生이 없을 수도 없고 또한 克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니 生이 없으면 或 그철 수가 있 
고 克이 없으면 또한 成就할 수가 없는 것 

이다.(雙湖胡民日 圖書之數 三同二異하니 

其居中者는 不可易훗나 獨西南二方之數텀易 

者는 則金乘火位하고 火入金鄭하야 有相克

制之義뚫이니 此造ft所以必易。l 라 二方之數

者은 표以成其相克之象也니 自二方많易之後 

에 圖則左旅相生하고 훔則右轉相克은 造化

不可王生요 亦不可王克니 不生則或幾乎題요 

不克이면 亦王以寫之成就也니라38)) 

河洛演義에서는 河圖는 陰陽의 바뀔 수 

없는 IE體를 나타내고 洛훔는 陰陽의 헤아 

릴 수 없는 變用을 나타낸다 하였고 또 水

와 木은 相生이 되어 그 기운을 相通하고 

있기 때품에 그 자리에 居하고 있는 것이고 

火와 金은 相克이 되어 그 바탕을 바꾸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어 作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河圖者 陰陽不易之표體也요 洛훔者 

는 陰陽不測之變用也라. 又티 水與木은 馬

相生而通其氣故 因居其位也요 火與金은 寫

相克而章其質故로 易位而致用也라39)) 

이상의 內容에 대한 反證을 近取諸身하여 

우리의 A體속에서 찾아 보면 五行의 기운 

은 木火土金水로 作用하여 퓨心牌뼈賢의 기 

3 7)上婚홈, p.44 

운이 左旅이 上升하고 右旅而下降하고 있지 

만 師金이 五曉의 최상부에 위치하여 心火

를 싸고 있 !!...며 小陽火를 이 어서 大陽金。l

순서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大陽이 小陽

을 外部에서 싸고 있다. 그리고 입속을 보 

더라도 火에 속-하는 폼은 경구개와 연구개 

에 싸여서 作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현실속에 드러난 金火交易의 실상인 것 

이라 할 수있다. 

6. 結 論

河圖와 洛홈에 나타난 陰陽五行 理論어l 

關하여 鼎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 

었다. 

1. 河圖와 洛홈에 대한 언급은 B.Cl 1 세 
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夏, 股, 周의 歷代

王朝와 孔子가 극헤 重麻하였으묘로 河圖

洛훔가 後代에 만들어 졌고 無價{直하다는 說

은 마땅히 否定되어야 한다. 

2. 河圖와 洛書는 모두 울에서 出現하였 
고 聖A께서는 담然이 뺨示해 준 天重象한 

모습을 포착하여 그린 天意의 所盧으로 A 
寫가 아닌 點에 그 重要한 特徵이 있으며 

모두 數로 되어 있는 이유는 數는 理와 象

을 把握하는 客觀的인 도구가 되며 數 자체 

가 률理의 대변자가 되는 東洋哲學의 特徵

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河圖는 生數가 成數를 統率하여 天地
生成의 體를 보여주고 있으며 洛훔는 陽數

가 陰數를 統率하여 天地變化의 用하는 모 

습을 나타내고 河圖는 10土의 中心作用에 

依한 萬物 統一의 過程을, 洛書는 5土의 

中心作用에 依한 萬物 發展의 過程을 나타 

내고 있다. 

4. 河圖의 中心數의 合이 15이고 洛書의 

38)上빼홈, p. 44. 
39)崔碩훌, 河洛뼈훌훌, 서울, 톨江出版社, 1993.p 
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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織橫 대각선의 合이 15라는 것은 本體와 

現象이 如一하며 天地의 모든 變化가 15數

에 매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河圖와 洛書에는 萬物의 本體인 太極
이 陰陽, 四象, 八화의 Jr煩序로 發展해 나가 

는 象이 提示되어 天地創造의 설계도로서 

그리고 變化의 作用圖로써의 象이 遺遍없이 

提示되어 있다 

6. 河圖는 陰에, 洛홈는 陽에 配屬된다. 
그리고 未生之前을 先天이라 하고 E生之後

를 後天이라 할 때 河圖가 先天圖가 되고 

洛書가 後天圖가 되지만 現象界의 時間代를 

前半期와 後半期로 나눈 先後天에 있어서는 

洛書가 先天象이 되고 河圖가 後天象으로 

바뀌게 된다‘ 
7. 河圖와 洛書에는 陰陽, 五行의 總對性,
領環f生 등이 表示되어 있고 이밖에 陰陽의 

對立性, 相輔性, 平衝性,. 消長性, 효根性, 

轉化性, 分容性, 創造性 퉁이 나타나고 있 
다 

8. 五行은 陰陽이 流行하는 過程에서 나 

타냐는 마디로써 相生과 相克의 原理가 있 

다. 이중 河圖는 相生의 原理를 主로 나타 

내고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주로 나타내지 

만 훌面에는 河圖에 相克의 原理가, 洛홈에 

는 相生의 原理가 提示되 어 相生과 相克은 

同時的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9. 洛書에서 南方의 火와 西方의 金이 交
易되어 있는 이유는 體와 用의 投훔u이 다르 

며 또한 統--의 重要性。l 週調되고 있는 內

容인데 實際的으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A體 곳곳에 現實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의 陽究成果를 바탕으로 더 욱 進展된 

鼎究가 進行되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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